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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22일)을

앞두고광주에첫얼음이관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광주는아침

최저기온이03도까지내려가면서첫얼

음이관측됐다고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7일 늦고 평년보다 10

일늦은것이다

이날아침최저기온은평년보다 23도

낮은수치를나타냈으며땅에서자란풀

위의 공기온도인 최저초상온도는 37

도를기록했다

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

은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輻射冷却)

에 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첫얼음이얼었다고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광주전

남지역의 최저기온은 27도 최고기

온은 1315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21

일은 최저기온 18도 최고기온 14

17도로 주말부터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

할전망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광산경찰은19일 26개월된자신의딸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A(여38)씨에

대해살인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지난 18일 오후 5

시께 광주시광산구 S교회에서 자신의 딸

(2)을 뒤에서 끌어안고 입과 코를 막아 질

식시켜살해한혐의다 A씨는이날오후 5

시50분께 아들과 함께 교회를 빠져나와

10분 뒤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딸을

죽였다고자수했다

경찰조사결과A씨는 5년 전첫째아들

을출산한뒤산후우울증으로치료를받아

왔으며 이날 아이들과 정처없이 길을 걷

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6살된어린아들은엄마의범행장면

을지켜보고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 아이들 문제

로말다툼이있었는데길을걷다가남편을

닮은 딸을 보고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

렀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딸의 시신을 국립과학수

사연구소에부검을의뢰해정확한사인을

조사할예정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광주첫얼음

22일小雪앞두고기온하락

남편 닮았다 두살배기딸살해후자수

광산경찰 30대 엄마구속영장

광주남광주시장한상인회가관리비명

목으로영세노점상들에게자릿세를받아

챙기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월 19일

6면과 관련 광주시와 동구가 이들의 행

태를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 대대적인

현장단속을벌이기로했다

동부경찰도 시민들 소유인 공유지에서

노점을연영세상인들에게관리비명목으

로돈을받아챙겨온데대해위법사항검

토 등을 거쳐 수사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문이확산하고있다

광주시와 동구는 19일 남광주시장에서

남광주종합상가(해뜨는) 시장상인회소속

상인들과 면담한 뒤 더 이상의 영세 노점

상들을상대로한자릿세(매일 1000원) 부

과행위를금지시켰다고밝혔다

동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 해당 상인회와 노점상이 갑을(甲乙)

관계에 있다고 판단 더 이상의 자릿세

부과행위에대해서는엄격하게단속하겠

다는방침을전달했다

하지만 해당 상인회 측은 42년간 자체

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부과해왔다는

점을강력하게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

상인회측은지난 18일 영세노점상들에

게자릿세를받고공유지에좌판을펼치도

록해준사실이들통날것을우려 영세노

점상들을몰아내는과정에서물건을발로

걷어차고던지며욕설을퍼붓는등횡포를

부린바있다

경찰도 상인회의 자릿세 부과 행위에

대한위법성및형사처벌가능성등을면

밀히살펴보고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된 만큼 서민 갈취 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

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찰이 담양 펜션 화재의 실질적인 소유

주가최모(55) 의원이라는진술을확보했다

담양경찰은 19일 펜션 화재 사고와 관

련 최씨가무허가불법바비큐장건립에

직접적으로관여했다는참고인진술을확

보한 상태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고밝혔다 경찰은 또 펜션이불법으로국

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서도 최씨

등 3명이 공동으로 펜션 사업에 투자했다

는 증언도 확보했고 최씨가 이 과정에서

무단 점용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

다고덧붙였다

한편 최씨 부부는 화재로 10명의 사상

자가난담양펜션화재사고와관련 19일

오전경찰에나와조사를받았다

최씨는 이날 조사에서 실질적 주인이

아니고펜션운영에도개입하지않았으며

불법 건축물인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업주최씨 불법 건축물사실몰랐다

담양펜션화재관련경찰조사

대학생들은타인의언행중외모에대

한 지적 때문에 모멸감을 가장 많이 느

낀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

중앙대 학보사인 중대신문은 중앙

대 학생 1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4%가 타인의 언행에 모욕모

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9

일밝혔다

모욕모멸감을느낀적이있다는응답

자 중 423%(설문 대상자의 336%)는

외모에대한발언(복수응답)이원인이었

다고 밝혔다 스펙(356%) 경제적 능력

(317%) 학벌(212%) 등이뒤를이었다

모욕감이나모멸감을느낀이유로는절

반인 500%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29

8%)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125%)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7

7%)라는응답이많이나왔다

모욕감모멸감을 느꼈을 때 어떤 생

각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더 잘해

서 찍소리못하게만들어야겠다 앞으

로 무시를 못하게 내가 더 나아져야겠

다라는 식의답변이많았다

이런 점에서 전체 응답자의 771%는

현재 외모나 스펙 관리로 나를 가꾸고

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대학생 10명중 8명

외모 지적받을때

가장모멸감느껴

동구청 노점상자릿세못걷게하겠다

광주시 시장상인회불법행위대대적현장단속

동부경찰 갈취 여부사용처등다각수사검토

19일 오후담양무정면의한논에서불그스레한가을햇

볕아래농부들이수확후남은볏단을묶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들녁겨울준비

오늘의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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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풍향 파고() 풍향

서해
남부

앞바다남서서 05 남동남
먼바다남서서 05 남동남

남해
서부

앞바다북서북 05 북동동
먼바다북동동 05 북동동

파고()
05
05
05

0510

�바다날씨

�물때

목포
0538 0001
1810 1242

여수
0744 0108
1941 1343

밀물 썰물

�주간날씨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 � � � � � �
316 616 315 613 611 513 414

광 주 맑음

목 포 맑음

여 수 맑음

완 도 맑음

구 례 맑음

강 진 맑음

해 남 맑음

장 성 맑음

나 주 맑음

114

314

714

215

215

115

115

114

115

214

314

014

115

113

114

913

114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맑음

보 성

순 천

영 광

전 주

군 산

남 원

흑산도

진 도

떨어지는가을낙엽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날씨 ���

해뜸 0712

해짐 1724
�� 0436

�� 1601

식중독

운동

빨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3개 노조가 20일부터 총파

업에돌입함에따라서울시내학교비정규

직노동자들도일제히파업에들어간다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

르면 3개 노조 소속 조합원 6만여명 가운

데 2만여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고서울에서는조합원중 2000여명

이 파업에참여한다

이들중 6070%가유치원과초중고

교급식실에서근무하고있어파업양일간

학교급식에차질이불가피할전망이다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오늘총파업


